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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러면그쉰내쓰지말라]
 2020 년 9 월 18 일, 기안 84 는네이버웹툰에연재중인’ 복학왕’ 내표현이

여성혐오적이라는논란으로인해 4 주만에” 나혼자산다” 에출연했다. 방송에나
온그는프로그램시작전자신의부족했던여성주의적감수성에대해사과했다. 같
은날, 한겨레신문은” 황진미의 TV 새로고침” 이라는코너에”’ 기안 84’ 지키려
는쉰내나는가치무엇인가” 라는칼럼을내보냈다.
혹자는웹툰내여성혐오적표현이오프라인세상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제재

해야한다고주장하나, 제재해야할것은오프라인에서벌어지는여성혐오적행위
의현실이지이를표현하는비현실내개인의표현의자유가아니다. 아울러설령작
품에문제가있다고하더라도이것이현실로이어진다는주장은게임을많이하면사
람을죽인다는말만큼이나우스꽝스럽기그지없다.
비판할지점이한두군데가아니지만개인의표현과창작의자유를제한하려는

파쇼적행태는구역질나며부족한점에대해진솔하게사과하는이에대한조롱은분
노를일으킨다.
앞서한겨레는칼럼에서’ 기안 84 지키려는쉰내나는가치’ 가무엇이냐고질

문했다. 그렇게질문한” 황진미의 TV 새로고침” 의 2020 년 9 월 5 일자칼럼제
목은”’ 여은파’ 극강패션, 19 금토크, 거침없는여성예능’ 이었다. 같은표현의
자유를두고이렇게정반대의입장을표현하는한겨레역시표현의자유라는가치의
보호를받고있다. 기안 84 를지키려는쉰내나는가치란한겨레가편향된편을들
수도있는표현의자유그자체인것이다. 만약이쉰내가그리싫으시다면한겨레는
그쉰내를사용하지않으셔도괜찮지않은가.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
962757.html
 

2. [민주노총발“아바타집회”유감]
아래기사를클릭하면, 귀엽다. 솔직히말해서요근래에본노동관련기사중에

가장귀엽다. 이토록정성스럽게인형사진을찍고, 그사진아래캡션마저포덕심을
자극한다. 하지만너무귀엽다보니오히려불편하다.
민주노총서울본부가인형으로대체해서집회를개최한날, 타워플랜트노조동

지들은사측의노조파괴에항의하는집회를진행하다감염병예방법위반, 집시법
위반이라는명목으로구속되었다. 각지의경찰서에서는코로나‑19 상황을빌미
로, 노동자들의집회신고가반려되고취소되고있다. 코로나‑19 상황때문에단체
교섭이감갑하지만, 단체행동을할수있을지우려되어쟁의행위를하지못하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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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들도많다. 그리고이들또한민주노총이대변해야할조합원이다. 하지만이들
에대한이야기는 < 노동과세계 > 에없다.
물론, 코로나‑19 창궐이라는상황에서, 대규모대면집회를최소화하겠다는

결심자체를비판하고싶지는않다. 현재상황에서의대규모집회가큰지지를얻는
것이어렵다는판단도충분히가능한것이라고본다. 하지만분명히해야할것은, 이
것역시우리의자유에대한포기이자양보라는것이다.
그렇기에, 인형을세워놓고집회를개최하는것은민주노총이자랑스러워할일

이라기보다는오히려부끄러워해야할일이다. 코로나‑19 의창궐은분명한사회
적위기다. 이상황에서민주노총이해야할일은“모든노동자의민주노총”이라는
허상에목매어대면집회를없애고입법청원을하는것이아니다. “아파죽으나굶어
죽으나”똑같다며거리로나올수밖에없는조합원들을찾아가고, 그들을대변해야
한다.
민주노총서울본부가“아바타집회”를진행하고, 그것을자랑하는것은결과적

으로목숨걸고집회를개최하다구속당한타워플랜트동지들에대한국가폭력을정
당화하는것임을알아달라. 대중성과정치투쟁에함몰되고, 현장에서의투쟁을바
라보지않는민주노총서울본부의“아바타집회”에유감을표한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
idxno=401668
 

3. [같은’ 파업’, 다른잣대]
택배노동자들이추석연휴간에과중한노동시간에항의하며파업결의에들어

갔다. 21 일부터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에서택배분류작업을전면거부한
다는성명을발표한것이다. 택배노동자들은부족한인력과살인적인물류량에시
달리면서그동안끔찍한노동환경속에서묵묵히일해왔지만, 이번추석에쌓여왔
던분노가터진것이다.
파업이결의되자추석연휴를앞두고파업을결의한택배노동자들에대한언론

보도가우후죽순으로퍼져나가기시작했다. 얼마전에대한민국에있었던가장파
장이컸던’ 파업’ 인의사파업. 파업의요건조차도갖추지못했던, 사실상이름뿐인
파업을자세하게다뤘던한국보수언론들이이번파업을어떻게다뤘을까?
아니나다를까, 보수언론을중심으로택배노동자들의파업은’ 대란’ 을일으

키는일로서소개되었다. 특정보수언론의경우에는이러한택배파업에서의민주
노총과한국노총간노노갈등이있다고선전하면서파업의정당성과그힘을약화시
키고자시도했고, 여러자극적인단어선정을통해끊임없이부정적인기류를확대
재생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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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의사들의’ 파업’ 때는보기힘든일이었다. 그들의집단휴진이있었을때
에는정부의공공의료정책에무슨문제가있는지, 정부가무엇을잘못했는지에대
해서자세히분석하고가능한한중립적으로바라보고자했던언론들의시선은마치
신기루와같아졌다. 그들의잣대는고작한달사이에너무나도빠르게바뀌었다. 과
연그들의이중잣대가언론으로서의올바른태도인지, 그리고자신들이그렇게비
판하던’ 빨갱이정부’ 와다를것이무엇인지그들은곱씹어봐야할것이다.
부끄러운줄알아야한다.
https:// biz.chosun.com/ site/ data/ html_dir/

2020/08/27/2020082702658.html
https:// biz.chosun.com/ site/ data/ html_dir/

2020/09/18/20200918010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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